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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청=뉴시스] 산청군 이재민 의료지원 (사진=산청군 제공) 2026. 05. 04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산청=뉴시스] 서희원 기자 = 경남 산청군은 지난해 대형산불과 극한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간호사와 행정인력 2인

1조 팀을 구성해 지원 활동 및 감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.

산청군은 현재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의 건강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의료지원 활동 및 감염병 예방활동 지속

추진하는 등 재난 이후 장기화된 대피 생활로 건강 악화와 정서적 불안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한다.

또 단체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험을 고려해 발열, 기침, 설사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손소독제·마스크·해충기피제

등 방역물품을 배부할 계획이며, 이와 함께 개인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.

산청군보건의료원 이혜진 담당은 "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이재민들의 건강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무엇보

다 중요하다"며 "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지원과 세심한 건강관리를 통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

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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